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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 단순� 오타를� 제외하고,�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음영� 표시를�

했습니다.� 음영� 표시만� 확인하셔도�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For 2026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독서편 정오표 (본교재)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1권 132페이지 19번 문제 1번 선지
(2쇄부터 반영)

① 승인 과정에 참여할 노드를 결정하기 위해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① 승인 과정에 참여할 노드를 결정하기 위해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For 2026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독서편 정오표 (해설지)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1권 24페이지 1문단 5번 문장 해설 두 번째 줄
(2쇄부터 반영)

여기서 ‘이’는 ‘투쟁과~ 여기서 ‘아’는 ‘투쟁과~

1권 64페이지 4문단 지문 해설 마지막 두 문장
(2쇄부터 반영)

이 점들이 정말 일정한 비를 가지는 모습을 보
이면, ‘기초 대사량은 (체중) 0.67과 비례한다.’가 
맞는 명제가 되겠죠? 이 연구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하면서 읽어 봅시다.

‘클라이버’는 이를 바탕으로 ‘기초 대사량’과 ‘체중’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보고자 한 것이겠죠? 이 
연구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하면서 읽어 
봅시다.

1권 97페이지 ‘하이라이트 문장’ 세 번째 줄
(2쇄부터 반영)

‘경험주의과 수리 과학’을~ ‘경험주의와 수리 과학’을~

1권 146페이지 23번 문제 발문 아래 설명 
밑에서 세 번째~두 번째 줄
(2쇄부터 반영)

~한편 ㉡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어의 빈도’를 
높게, ‘다른 웹 페이지 수’가 적게 링크되게, 
‘글자 수’가 적게 웹 페이지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한편 ㉡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어의 빈도’를 높게 
하고, ‘해당 단어를 포함하는 다른 웹 페이지 수’가 
적은 주제를 택해야 합니다. 나아가 ‘글자 수’가 적
게 웹 페이지를 구성해야 하죠. 이 내용을~

1권 157페이지 4문단 ‘하이라이트 문장’ 첫 번째 줄
(2쇄부터 반영)

나타내는다는 직선 L의~ 나타낸다는 직선 L의~

1권 181페이지 41번 문제 5번 선지 ‘해설’ 3문단 
마지막 문장
(2쇄부터 반영)

‘벌리’가 생각하는 ‘소유’, ‘지배’, ‘분리’의 개념
을 묻는 선지인 것이죠.

‘벌리’가 주장하는 ‘지배’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
고 있는지 묻는 선지인 것이죠.

1권 207페이지 1문단 지문 해설 마지막 문단
(2쇄부터 반영)

나아가 ‘모델링’과 ‘렌더링’의 카테고리로 나뉘
어 지문이 전개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앞에서 봤던 ‘항미생물 화학제’ 지문에서도 ‘표
면’과 ‘내부’로 나누어 독해했던 것 기억하시
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모델링’과 ‘렌더링’의 카테고리로 나뉘어 
지문이 전개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이렇게 
카테고리 확실하게 잡아 놓은 상태로 계속 읽어보
도록 합시다.

2권 17페이지 오른쪽 단 ‘생각 심화’ 6. 세 번째 줄
(2쇄부터 반영)

~이런 부분이이해가 어려운 것이죠.~ ~이런 부분이 빠져서 이해가 어려운 것이죠.~

2권 39페이지 (나) 3문단 ‘하이라이트 문장’ 
첫 번째 줄
(2쇄부터 반영)

첫 번쨰 주장을~ 첫 번째 주장을~

2권 39페이지 16번 문제 1번 선지 ‘해설’ 
밑에서 두 번째 줄
(2쇄부터 반영)

애초헤 화제와 너무~ 애초에 화제와 너무~

2권 138페이지 27번 문제 3번 선지 ‘해설’ 
마지막 문장
(2쇄부터 반영)

‘달리’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죠. ‘달리’라는 말도, ‘변형하지 않는다’는 말도 틀렸네요.

2권 353페이지 1문단 1번 문장 해설 네 번째 줄
(2쇄부터 반영)

‘이항로’ 역시 서양이 과학과~ ‘이항로’ 역시 서양의 과학과~

2권 354페이지 (가) 3문단 3번 문장 해설 2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2쇄부터 반영)

너무나 당연한게 납득할~ 너무나 당연하게 납득할~

2권 357페이지 4번 문제 3번 선지 ‘해설’ 세 번째 줄
(2쇄부터 반영)

근대를 이루여면 기술 수용의~ 근대를 이루려면 기술 수용의~

2권 360페이지 7번 문제 2번 선지 ‘해설’ 1문단 
세 번째 줄
(2쇄부터 반영)

보여 준 인식이 반대하면서~ 보여 준 인식에 반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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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360페이지 7번 문제 3번 선지 ‘해설’ 
마지막 줄
(2쇄부터 반영)

사상이 철학 따위는~ 사상이나 철학 따위는~

2권 361페이지 8번 문제 <보기> 해설 세 번째 줄
(2쇄부터 반영)

‘정부’라는 보자마자~ ‘정부’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2권 367페이지 11번 문제 1번 선지 ‘해설’ 
밑에서 세 번째 줄
(2쇄부터 반영)

‘노이즈 생서기’가 작동할~ ‘노이즈 생성기’가 작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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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2026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문학편 정오표 (본교재)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For 2026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문학편 정오표 (해설지)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1권 11페이지 15번 문제 3번 선지 해설
(2쇄부터 반영)

선지�유형 근거가�없어서�허용�불가능

해설

㉢이�‘꽃도�없는�깊은�나무’에서�만들어

졌다는�것은�맞습니다.�하지만�화자는�

㉢을�‘절대자’의�입김으로�표현하고�있

어요.�입김이�있다는�것은�존재한다는�

의미이기�때문에,�이를�근거로�하면�화

자가�‘절대자’의�존재에�대한�회의적�태

도를�가지고�있다는�것은�절대�허용할�

수�없겠습니다.

선지�유형 근거가�있어서�허용�불가능

해설

일단�㉢은�‘꽃도�없는�깊은�나무’에서�만들

어진�것이�아닙니다.� ‘누구’로�표현된� ‘절

대자’의�입으로부터�만들어져,�‘꽃도�없는�

깊은�나무’,� ‘푸른�이끼’,� ‘옛�탑�위의�고요

한�하늘’�등을�스쳤을�뿐이에요.�여기서부

터�틀린�선지네요.

나아가�화자는�㉢을� ‘절대자’의�입김으로�

표현하고�있어요.�입김이�있다는�것은�존

재한다는�의미이기�때문에,�이를�근거로�

하면�화자가�‘절대자’의�존재에�대한�회의

적�태도를�가지고�있다는�것은�절대�허용

할�수�없겠습니다.

1권 23페이지 1번 문제 2번 선지 ‘해설’
(2쇄부터 반영)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근거로 하면 ‘조상의 권위’는 정말 억지로라도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문의 주제와 살짝 
어긋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해보이기는 해요. 이렇게 애매한 내용이 있
으면 분명 다른 부분이 확실히 틀렸을 겁니다.

(나)에서 바로 지워낼 수 있네요. (나)에서 고향
을 벗어나려 한다는 의지를 허용할 만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겠죠? 어쨌든 고향에 와서 잘 있는 
상황이니까요.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근거
로 하면 ‘조상의 권위’는 정말 억지로라도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문의 주제와 살짝 어긋나기 때문
에 허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해보이기는 해
요. 확실한 건, (가)의 화자가 그러한 공간인 ‘고향’
을 벗어나고자 한다는 건 절대 허용할 수 없겠죠?

같은 논리로 (나) 부분도 틀렸습니다. 주제를 고려
할 때, (나)에서 고향을 벗어나려 한다는 것 역시 
허용하기 어렵죠?

1권 40페이지 (가) 지문 해설 세 번째 문장
(2쇄부터 반영)

나아가 ‘플라타너스’의 머리가 젖어 있고 화자
가 ‘플라타너스’와 함께 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별’이 있는 곳은 이상 세계인 ‘하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플라타너스’의 머리가 젖어 있고 화자가 
‘플라타너스’와 함께 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별’이 
있는 ‘그곳’은 이상 세계인 ‘하늘’로 향하는 길이라
고 할 수 있겠습니다.

1권 64페이지 ‘현대시 독해 연습’ (가) 1문단
(2쇄부터 반영)

(가)

아아 아득히 내 첩첩한 산길 왔더니라. 인기
척 끊이고 새도 짐승도 있지 않은 한낮 그 화
안한 골 길을 다만 아득히 나는 머언 생각에 
잠기어 왔더니라.

백화(白樺) 앙상한 사이를 바람에 백화같이 
불리우며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 나는 
총총히 외롬도 잊고 왔더니라

화자는�‘아득히�첩첩한�산길’에�왔습니다.�인기척도�끊

기도�새ㆍ짐승도�없는,�말�그대로�아득하고�첩첩한�곳

인데,�화자는�그곳을�‘머언�생각’에�잠기어�왔다고�합니

다.�이때�‘한낮�그�화안한�골�길’은�‘아득히�첩첩한�산길’

과�같은�공간이라고�할�수�있겠죠?�화자는�‘한낮’에�생

각에�잠겨�이곳으로�왔어요.

(가)

아아 아득히 내 첩첩한 산길 왔더니라. 인기척 끊
이고 새도 짐승도 있지 않은 한낮 그 화안한 골 길
을 다만 아득히 나는 머언 생각에 잠기어 왔더니라.

화자는�‘아득히�첩첩한�산길’에�왔습니다.�인기척도�끊기도�새

ㆍ짐승도�없는,�말�그대로�아득하고�첩첩한�곳인데,�화자는�

그곳을�‘머언�생각’에�잠기어�왔다고�합니다.�이때�‘한낮�그�화

안한�골�길’은�‘아득히�첩첩한�산길’과�같은�공간이라고�할�수�

있겠죠?�화자는�‘한낮’에�생각에�잠겨�이곳으로�왔어요.

백화(白樺) 앙상한 사이를 바람에 백화같이 불
리우며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 나는 총총
히 외롬도 잊고 왔더니라

이때�화자는�바람에�날리며�‘백화�앙상한�사이’를�지나는�‘백

화’같기도�했고,�물소리에�씻기는�‘흰�돌’이�된�것�같기도�했

네요.�이렇게�자연과�일체감을�느끼면서�‘외로움’도�잊고�이

곳으로�온�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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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120페이지 (나) 지문 [A] 위치
(2쇄부터 반영)

밤 기러기 드높게 ~ 십릿길 더 가야지(6행~14행)
먹밤중 한밤중 새터 중뜸 ~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
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1행~8행)

1권 121페이지 (다) 지문 [B] 위치
(2쇄부터 반영)

늦된 그 나무 ~ 꽃나무와 다름없이 (4행~10행)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 반쯤 숨어 있었지요. 
(1행~7행)

1권 123페이지 56번 문제 2번 선지 ‘해설’ 네 번째 줄
(2쇄부터 반영)

‘구절’을 병치한 것이 단순히~ ‘구절’을 병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1권 154페이지 71번 문제 5번 선지 ‘해설’ 2문단
(2쇄부터 반영)

하지만 이 선지는 소리와 색채를 ‘통해’ 설움을 
환기한다고 했기에 맞는 선지라고 할 수 있습니
다. 다시 말해, ‘소리’와 ‘색채’ 자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귀또리’와 ‘철쭉꽃’의 속성들인 
‘소리’와 ‘색채’를 ‘바탕으로’ 지문의 지배적 정
서인 ‘설움’을 환기한다는 건 충분히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귀또리’라는 단어를 보면 귀
뚜라미의 시끄러운 ‘소리’를, ‘철쭉꽃’이라는 단
어를 보면 철쭉의 보랏빛 ‘색채’를 충분히 떠올
릴 수 있으니까요. 시를 읽는다는 것은 결국 작
품에 제시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귀또리’와 ‘철쭉꽃’의 이미지에서 ‘소
리’와 ‘색채’를 충분히 떠올릴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설움’이라는 핵심적인 내면세계이자 주제 
의식을 환기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 되는 거예
요. 시에 제시된 대부분의 표현, 특히 후반부에 
제시된 표현은 내면세계를 강조하는 것이 당연
하니까요. 울음소리처럼 들리는 ‘귀또리’의 ‘소
리’, ‘서러운’ 뻐꾹새 울음이 불태우는 ‘철쭉꽃’
밭의 ‘색채’ 등이 ‘설움’이라는 내면세계를 강조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귀또리’부터 확인해봅시다. ‘무녀’가 춤을 추
는 ‘이 밤’은 ‘귀또리’(귀뚜마리)도 지새는 삼경(밤 
11시~새벽 1시)이에요. 이 풍경을 ‘상상’해보면, 자
연스럽게 ‘귀또리’의 시끄러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확인했듯이, ‘무녀’는 ‘서러움’이라는 내면세
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들려오는 ‘귀또
리’의 울음소리는 ‘무녀’의 ‘서러움’을 강화하는 것
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귀또리’의 소리 
자체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귀또리’
를 ‘상상’했을 때 당연하게 떠올릴 수 있는 ‘소리’
를 ‘통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서러움’을 환기한다
는 것은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철쭉꽃’은 어떨까요? 화자는 ‘한 마리 뻐
꾹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
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시 ‘상상’해봅시다. 
‘한 마리 뻐꾹새 울음’은 이승의 ‘서러움’을 모아놓
은 것과 같은데, 이를 ‘빛깔’로 시각화한 거예요. 
이렇게 ‘서러움’을 가득 담고 있는 ‘빛깔’은 ‘철쭉꽃
밭’을 다 태웁니다. 정말로 불을 붙였다는 느낌이라
기보다는, ‘서러움’을 담은 ‘빛깔’이 ‘철쭉꽃’의 색
채, 즉 보랏빛이 되어 ‘철쭉꽃밭’을 만들었다는 식
으로 이해하는 게 적절하겠죠? 그렇다면 ‘철쭉꽃’의 
색채는 그 자체로 ‘서러움’을 담은 ‘빛깔’이기에, 이
를 근거로 ‘설움을 환기’한다는 내용을 충분히 허용
할 수 있겠습니다.

1권 156페이지 73번 문제 4번 선지 ‘해설’
(2쇄부터 반영)

반어와 냉소 둘 다 없어요. 네... 진짜 없는 걸 
어떡해요. 애초에 둘 다 대부분의 현대시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어조에 해당해요.

반어와 냉소 둘 다 없어요. 네... 진짜 없는 걸 어
떡해요. 물론 반어가 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비판
을 위한 것이기에 ‘냉소적 태도’가 드러나기는 할 
겁니다. 이 지문과는 무관하지만요.

1권 157페이지 74번 문제 1번 선지 ‘FAQ’
(2쇄부터 반영)

*FAQ*

Q : ‘무변대야’에서 짐작을 하는 건 ‘제월봉’
인데, 왜 ‘화자의 의지’가 허용되는 건가요?

A� :� 모든�문학�작품은�기본적으로� ‘인간의�이야

기’입니다.� 특히� 고전시가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해요.� 따라서� 문학� 작품� 내에서� 의인화된� 다

양한� 대상들은� 화자� 자신을� 의미하거나� 화자의�

정서� 및� 내면세계를� 강조하기� 위한� 도구적� 역

할을�수행한다고�할�수�있어요.� 이런�내용은�미

리�알아두도록�합시다.

*FAQ*

Q : ‘무변대야’에서 짐작을 하는 건 ‘제월봉’인
데, 왜 ‘화자의 의지’가 허용되는 건가요?

A� :� 모든� 문학� 작품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야기’

입니다.� 특히� 고전시가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해요.�

따라서� 문학� 작품� 내에서� 의인화된� 다양한� 대상들

은� 화자� 자신을� 의미하거나� 화자의� 정서� 및� 내면세

계를� 강조하기� 위한� 도구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있어요.�이런�내용은�미리�알아두도록�합시다.

나아가,� <보기>에서� 작가가� 객관적� 자연물에� 인간

적� 생명력과� 의지를� 부여하는� 방식,� 즉� ‘의인법’을�

통해� ‘자신의� 이상과� 세계관을� 표출’했다는� 내용도�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의인화

된� 자연물은� 곧� 화자의� 내면세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나머지� 선지를� 판단하는� 데

에도� 적용되는� 전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체크하셔

야�합니다.

1권 159페이지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윗 문단
(2쇄부터 반영)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워도, 결국 세상사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것 같습니
다. ‘여러 마리=한 마리’라는 것도 결국 모든 
존재가 엮여 있다는 것이니까요.

조금 깊게 이해해볼까요? 화자는 ‘여러 마리의 뻐
꾸기’ 소리가 사실은 ‘한 마리의 뻐꾹새’ 소리나 다
름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여러 사람의 슬픔
이 사실 한 사람의 슬픔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일
반적인 것임을 깨달은 것이죠. 이러한 소리는 ‘강’, 
‘바다’, ‘섬’ 등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세상 만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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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같은 종류의 슬픔을 공유하고 있기에 이와 같
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연의 
‘한 마리 뻐꾹새 울음’은 이런 일반적인 울음을 대
표하는 울음소리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승의 서
러운 맨 마지막 빛깔’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 마리 뻐꾹새 울음’만으로도 이승의 모
든 서러움을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빛깔’은 
‘세석’이라는 곳의 ‘철쭉꽃밭’을 태웁니다. ‘철쭉꽃
밭’의 보랏빛이 되었다는 의미겠죠? 결국 화자는 
‘세석’의 ‘철쭉꽃밭’은 ‘이승의 모든 서러움’을 환기
하는 공간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네요.

상당히 어렵지만 이와 같이 읽어낼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현대시 독해 연습을 꾸준히 했다면 충
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 믿어요.

2권 365페이지 오른쪽 단 마지막 박스 윗 
문단 두 번째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2쇄부터 반영)

입니다.이렇게 아름다운~

~깨달은 결국 화자는 그저~

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깨달은 화자는 결국 그저~


